
F R P채광판 수요신장 지속
공장·축사용 수요확대 … P C·PET 대체재 대책분주

9 5년 F R P채광판 시장이 높은 수요신장에 따라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.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F R P채광판 시장규모는 연간 4 0 0 0톤, 총액 1 5 0억원대로 9 4년 1 0 0억원대비

50%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. 이는 공장용 뿐아니라 쿨링타워용, 축사용 등 전용도에서 높은 수요신

장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. 특히, 94년 공장신증설이 늘어나면서 공장조명용으로 많이 사

용된 것으로 알려졌다.

F R P채광판은 기존 P V C제품에 비해 고가이나 강도 등

물성이 우수해 이를 급속히 대체,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

있다. 96년에도 2 0 %이상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

다. FRP채광판 시장은 애경공업 60%, 경일을 비롯한 중

소기업 4 0 %로 분할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애경공업은 생산초기 일본 B a n p o공업과 기술제휴, 연간

2 5 0 0톤을 생산하고 있다. 95년부터는 B a n p o에 역수출하고

있는 등 품질 및 판매 노하우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특히, 불소필름을 이용, 피막처리제품을 생산해 고가임에

도 불구하고 물성이 우수해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.

국내 최초로 F R P채광판을 생산한 경일은 독자기술로 단폭채광판을 개발,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.

F R P채광판의 원료로는 G/F 20%, 레진 7 5 %를 사용하고 있다. 그러나 원료가 S M가격에 크게 연동,

애로를 많이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. 

따라서 애경공업은 9 4년까지 그라스화이버( G / F )는 일본 아사히화이바에서, 레진은 애경화학에서 구

매했으나, 95년 원료 수급안정화를 위해 미원 등으로 구매처를 다양화하고 있다. 경일 등 중소기업은

원료를 전량 국내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FRP채광판의 가격은 K g당 9 4년 1 / 4분기

3 0 0 0원에서 9 5년 1 / 4분기 3 6 0 0원으로 상승했으나, 96년2월 현재 3 5 0 0원대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.

F R P채광판 시장은 향후 PC (Poly Carbonate)채광판,

P E T채광판 등 신제품 등장과 저품질제품의 난립으로 시

장 주도권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.

P C채광판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동신케미칼에서 생산하

고 있으나 원료인 PC 수급이 타이트해 가격이 F R P채광

판에 비해 비싼 단점을 가지고 있다.

그러나 단열성, 내충격성, 채광성, 경량성 등 물성이 우수

해 F R P채광판 시장을 꾸준히 잠식하고 있어 생산기업들

은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이에따라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해 난연, 소방관련제품 개

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, 자동차부품용 개발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.

특히, 자동차부품용 채광판은 최적수축율이 7∼8 %인 평판용품을 개발, 새로운 수요창출이 있을 것으

로 기대하고 있다.

또 저품질제품으로 인해 구매자들이 F R P채광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, 이러한 문

제점 극복여부도 시장변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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